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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 위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

고 고백 드렸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 눈물 

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 주 말씀이 ‘알고 행하라’인

데 더 깊고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기

도하였어요.>

올해 모든 말은 

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나온 것임을 알아라.

너희는 새롭게 변화되는 고생을 겪을 것이다. 

나에게 오직 순종하며 따라온 자는 

온전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도 말아라.

이제 정녕코 마지막이 다가오니, 

남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나의 신부들아, 너희의 간절한 애원을 듣고 있노라.

간구와 몸부림을 보았노라.



모두 내가 기억하며 각자에게 축복을 더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곁에 있음을 알아라.

나의 신부들아, 모두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거하는 예수이니라.

모두 믿을지어다.

믿는 자, 표적이 일어나리라.

섭리사 나의 신부들아, 

포기 말고 낙심 말고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르는 자,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할지어다.

나를 생각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이 가득할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 천국으로 함께 갈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섭리신부들.

마지막까지 포기 말고 힘을 내라.

내 사랑은 너희의 죄의 덩어리보다 

수 천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크도다. 

그러니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노라.

영원한 사랑 너희 모두 다 받을지어다.

사랑의 나 주예수가 모두에게 전하노라.


